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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 누가 강한가?


16-02-09a
좀 오래된 이야기 입니다만 샌디애고의 한 법정에서 43세의 남자가 법정입구에서 판결문을 흔들어 보이면서 “법정이 나를 이 꼴로 만들었오” 하고 외친 후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데릭 밀러라는 이 남자는 부인과 이혼을 한 후에 자녀의 양육권도 부인에게 주어졌고 자녀의 방문도 제약을 받았으며 자녀의 양육비의 지불도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더욱 불리한 판결을 판사로부터 받았는데 그런 조치에 극도로 울분 하여 자살을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0년 동안에 30만 명이 자살을 합니다. 이 숫자는 세계2차 대전에서 전사한 미군의 숫자와 맞먹습니다. 미국에서 자살은 여덟 번째의 사망 원인데 미성년들 중에서는 세 번째의 사망 원인이기도합니다. 미국이 전국적으로 충격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자살이 타살보다 50%나 높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가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남녀를 비교할 때 남자가 더 자살을 많이 합니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에서 남자의 자살이 여자의 자살을 능가했습니다. 마약 중독이나 정신 질환으로 자살을 하는 숫자도 남자가 여자보다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자살을 유발하는 큰 동기가 둘이 있는데 그 하나는 실직이고 또 하나는 이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일을 하여 가족을 부양해야한다는 사회의 강한 기대와 요구 때문에 실직을 하면 남자는 실패 감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직장이 있는 남자와 직장이 없는 여자와의 자살율 차이는 거의 없으며 직장이 없는 남자는 직장이 있는 남자보다 두 배나 자살을 한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가 침체될 때는 자살이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농촌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남자 농부들의 자살이 3배나 증가를 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혼도 남자들의 큰 자살 동기이라고 합니다. 샌디에고에서 자살을 한 데릭 밀러씨 처럼 이혼을 한 남자는 이혼을 한 여자보다 자살을 할 확률이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또 이혼을 한 남자는 결혼을 한 남자보다 자살을 할 확률이 3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혼을 한 아버지는 자녀들의 양육권을 아내에게 빼앗긴 것을 가장 비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혼 수속을 남자 측이 시작하는 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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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라고 하니 미국에서만은 여자들이 주로 이혼 수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대부분 여자 측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남자들의 고민은 더욱 크다고 합니다.

이혼이 결정되면 법원이 자녀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아버지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거의 끊기게 되고 자녀를 잃었다는 느낌 때문에 우울증을 얻게 되고 자살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4월 26일에는 워싱톤 주의 타코마시에서 경찰국장이 별거중인 아내를 권총으로 쏘고 자살을 했습니다. 스티브 쿡이라는 남자는 이혼 후에 네 살 된 딸에게 허락되지 않은 날에 전화를 걸었다고 전 부인이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여 구류처분을 받자 곧 자살을 했습니다. 대런 화이트라는 남자는 자녀 양육비 지불이 늦어져서 체납액이 자기 월급의 두 배가 되었을 때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14세 된 딸은 “이 나라의 법체계가 내 생의 가장 귀중한 은사인 아버지를 빼앗아갔습니다.” 라는 쓴 호소문을 당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힘을 제외하고는 여자가 남자보다 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혼의 충격도 남자보다 여자가 적게 받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평균 수명도 여자가 남자보다 길며 역경을 이겨내는 정신력도 여자가 강하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자녀들과 자주 접촉을 못하는 고통도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교수 한 분을 채용했는데 그 경험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미네소다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왜 캘리포니아로 올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두 살 짜리 딸이 있는데 전처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했습니다. 비록 매일 못 보더라도 판사가 허락한 일주일회만이라도 딸을 만나기 위해서 전처 근방으로 오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를 즉시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어느 쪽이 강하냐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살 통계를 보거나 위기 극복의 정신력을 기초로 본다면 분명히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추보다 매운 게 한국여자..” 라는 순창고추장의 광고대사가 어쩐지 생각납니다.     끝    2
